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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관이주도한언론장악공작,진상부터밝혀라
이동관방통위원장후보자는인사청문회대상아닌수사 ·조사대상
검사윤석열은이명박정부의언론장악진상과수사과정설명해야

1.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이명박정부의청와대대변인과홍보수석으로

재직할때,이후보자의주도로청와대가국가정보원등을동원해언론장악에나선

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다.당시청와대가생산한문서들에따르면, 2008년당시

이동관대변인실이미국산쇠고기수입에반대해분신한노동자와민주노총등을

허위사실로욕보인극우성향기자의소송지원을추진한정황이드러났다. 2009년

당시이동관대변인이대통령에게직접 "MBC경영진교체및개혁"관련계획을

보고한서면보고서도공개됐다. 2010년지방선거를앞두고는국정원에 MBC등

공영방송을비롯한언론사장악공작을펼치도록지시 ·요구한정황도드러났다.

이동관대변인이대통령에게 [VIP전화격려필요대상언론인]을일상적으로보고한

문서도확인됐다.인사청문회대상이아니라,수사 ·조사대상임이명백해진이동관은

후보자에서당장사퇴하라.국회는국정조사등을통해이명박정부언론장악공작의

진상부터밝혀야한다.

2. 문제의핵심은 2017~2018년검찰이이동관에대해수사하지않은배경에있다.윤

대통령이당시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지휘한국정원수사보고서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방송사장악계획을세운것으로판단된다'고언급하고있기때문이다.

당시검찰수사팀스스로홍보수석실에대한수사필요성을밝히고도이동관에대해

소환조사조차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당시수사를지휘한검사로서윤대통령과

검찰은사건의진상과수사과정에관해납득할수있는설명을내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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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도촉구한다.지금은이동관에대한인사청문회가아니라,당장국정조사가

필요한때다.당시권력기관인청와대,국정원,검찰등에있는자료들인만큼국민의

대표인국회가나서서이명박정부의언론장악공작이어떻게기획되고실행됐는지

낱낱이밝혀야한다.

3. 이동관인사청문회가열리기도전에지금의방통위가공영방송이사들의거취를

전방위적으로압박하는일련의상황이벌어지고있다.윤대통령이이명박정부

언론장악공작을주도한이동관의임명까지강행한다면,언론을장악하겠다고

노골적으로선언하는것이다.언론을 '정권의나팔수'로길들이려대통령실과국정원

등이나서서온갖공작을펼쳤던과거로되돌아갈수없다.시민사회와언론계모두

이동관의방통위원장임명을반대하고있다.윤대통령은이동관지명을당장

철회하고,이런인사를후보자로지명한것에대해사과하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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